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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말론

3강. 죽음과 부활

1. 죽음

￭ 플라톤적인 이원론적 인간론에 기초한 영혼불멸설

- 플라톤적 이원론적 인간론에 기초

- 기독교의 전통적인 이해

플라톤 = (영혼불멸사상), 아리스토텔레스 = (영혼불멸사상)

- 인간 = 영혼 + 육체 

-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.

- 영혼이 몸의 감옥을 벗어나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관문 = 죽음

→ 중세 카톨릭 신학, 종교개혁자(루터, 칼빈),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

￭ 죽음, 부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?

￭ 일원론적(비이원론적) 인간론

- 인간은 두 실체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다. = 분리가 불가능

- 육체 없는 영혼은 존재할 수 업다. 

- 죽음 : 육체의 죽음 + 영혼의 죽음 = 전인적인 죽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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￭ 죽음에 대한 이해

1. (영혼불멸사상)으로서의 죽음

- 죽음 = 자연스러운 현상 x

“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

죽으리라 하시니라” - 창세기 2장 17절

-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→ 부정적 의미를 드러내 준다. 

- 죽음 = 미화(x), 찬양(x), 정복(o)

2. 죽음을 정복한 (영혼불멸사상)

- 우리의 ‘죽음’을 ‘죽음’으로써 우리를 구원

- 우리의 ‘죽임’에 ‘죽임’당하심으로 우리의 ‘죽음’을 ‘죽이심’

-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‘죽음’자체가 ‘죽음’을 당했다.

3. 죽음 앞에서의 (영혼불멸사상)

- 죽음은 이 땅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

- 가난한 자와 부자, 귀한 자와 천한 자의 구별(x), 차별(x)

- 죽음은 모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. 

  신앙인과 불신앙, 선과 악, 죽음에 영향을 끼친다.

4. 죽음은 심판이자 (영혼불멸사상)

- 불신자들, 악인 = 심판, 진실된 성도, 선인 = 구원

- 죽음 =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

  →두려워 하지 않고,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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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부활

3. 마무리

￭ 영혼불멸설

- 기독교의 부활사상 : 히브리적인 통전적 인간 이해, 전체적 인간의 부활

- 헬레니즘 영혼불멸사상 : 몸이 없는 영혼의 생존을 의미.

→ 고대 교회 이래 서구 기독교에서 둘이 통합

- 인간의 영혼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중간상태에서 존속, 

  마지막 심판 때, 최종적인 구원, 저주를 받게 된다.

￭ 전적 죽음 - 전적 부활설

- 인간은 몸과 영혼 전체, 완전한 죽음, 완전한 부활

- 죽음 = 지상의 완전한 종국, 부활 = 완전한 새 창조

지상의 실존과 부활한 자의 동일성은 (영혼불멸사상)에 달림

￭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 죽음

1. 하나님은 영혼을 요구하신다. 

‘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

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’ (눅 12: 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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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영혼은 죽지 않는다.

‘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

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’ 

(마 10:20)

3. 죽음 이후,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.

‘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

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’ (빌 1:23)

4. 죽음은, 인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.

‘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

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/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

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

수 없으리라’ (롬 8:38-39)

5.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.

‘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

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’ (막 12:27)

￭ 죽음과 부활

1. 기독교인의 영혼은 육체의 죽음 이후 즉시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

   나라의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. 

2. 이 구원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, 지상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

   영광스러운 구원으로, 몸의 부활을 통한 완전한 최종적 구원을 기다린다.


